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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지종가(佛之宗家)

영영축산 통도사(通度寺)를 설명하는데 이보다 더
명료한말이있을까요? 아무리생각해도‘나라안의
큰절이요 불교의 종갓집’이라는 명명(命名)이 아니
고는통도사를설명할길이없었기에일주문에무궁
한기상을뿜어내는서체의주련을당당하게달았을
겁니다.
매표소를지나주차장건너근래에세운일주문이

‘영축총림’이라는현판을달고우람하게서있지만,
단호한 휘호의 주련을 달고 있는 옛 일주문 앞에서
슬며시옷깃을여미게됩니다. 바싹전지(剪枝)가된
가지에서뽀오얀웃음으로피어난매화향기가코끝
을맴돕니다. 종갓집을찾아드는나그네는뭔가모
를경건함에긴장이되는참인데, 진한듯옅은듯코
끝을간질이는매화향기에마음이환해집니다. 
새로세운일주문오른쪽에웅장하게펼쳐진비림

(碑林)이눈에들어왔지만그냥지나칩니다. 통도사
를찾아온이상, 어떤일도금강계단(榨剛戒壇)에참
배하는 것보다 우선일 수 없습니다. 더구나 부도밭
기행을나선나그네가부처님의부도탑이모셔진금
강계단참배를뒤로미루고어떤일을할수있겠습
니까?
일주문위쪽에가로걸린‘영축산통도사(橊鷲山通

度寺)’라는선이굵은글씨는흥선대원군의솜씨입
니다. 황금 빛 현판을 올려다보다가 문득 우스개 소
리한토막이생각납니다. 통도사의도(度) 자는법, 법
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헤아린다는 의미로 쓸
때는‘탁’으로도 읽습니다. 어느 날 한 선비가 일주
문앞에서서“통탁사라, 거글씨한번시원스럽게잘
썼구나”하고 큰 소리로 식견을 자랑했다는 얘기입
니다. 불교에서는‘도’로 읽는 경우가 많고 유교의
경전에서는‘탁’으로읽는경우가많다고합니다.
일주문을지나천왕문과불이문을지나곧장계단

으로 갑니다. 대웅전에 들어가 삼배를 할 것도 없이
말입니다. 계단 정면에 서서 허리를 깊게 구부려 삼
배를 올리니 석가모니 부처님이 너그러운 웃음으로
인사를받아주시는것만같습니다.
부처님이열반에들자그제자들은스승의유훈대

로7일만에법체를화장(火葬)했습니다. 부처님의사
리(舍利 유골)는 마가다국과 바이샬리의 리차비족,
카필라바스투의 샤카족 등 8종족들이 나눠 갔으며
각기탑을세워부처님의사리를봉안하고살아계시
는스승을모시듯했습니다. 
거대한불탑을조성하기위해서는재물과권력노

동력등을가진많은사람들의참여가필요했으므로
불탑 하나가 세워지기까지는 건립의 주재자를 중심
으로 많은 대중의 울력과 시주가 필요했을 겁니다.

그자체로하나의신앙적상징이된불탑은부처님의
몸과도같이숭상됐고부처님의생애와가르침을내
용으로하는각종조각과부조물등으로탑을장엄했
으니불교미술의시원도불탑이었을겁니다. 초기불
교에 있어 불탑은 부처님의 법신(法身)은 물론 위대
한 가르침을 상징하며 중생에게는 귀의의 대상이고
승단에는지엄한계율과수행의지표였던것입니다.
통도사금강계단도그와같습니다. 절이창건된때

부터 계단이 있었고 부처님의 진신사리와 금란가사
가모셔졌으니이도량이야말로부처님의법이상주
하는도량인것입니다. 오늘날3보(三寶) 사찰을일컬
을때통도사를불보(佛寶) 사찰이라하는것은바로
이금강계단의존재를드러내는것입니다. 

신신라 선덕여왕 15년(646)에 통도사를 창건한 자
장율사(慈藏橮師생몰미상)는당대에가장존경받았
던 율사입니다. 왕이 국사로 임명하려 하자 거듭 거
부했습니다. “취임하지않으면목을베겠다”고엄포
를놓자“나는차라리단하루를계를지키다가죽을

지언정, 파계를하고백년살기를원하지않는다”고
말했다고합니다. 물론왕은이단호한율사를더이
상종용하지않았습니다.
자장 율사는 636년에 칙명을 받고 당나라로 구법

을 떠납니다. ‘통도사사리가사적약록’에는 자장 율
사가통도사를건립하기까지의과정이잘소개돼있
습니다. 즉, 당나라에도달한자장율사는종남산운
제사(雲際寺) 문수보살상앞에서지극하게기도를드
리고 마침내 화현으로 나타난 문수보살을 친견합니
다. 문수보살은가사한벌과진신사리100과(顆), 불
두골(佛頭骨)과손가락뼈, 염주, 경전등을주었습니
다. 그리고이렇게부촉했습니다.
“그대는 말세에 계율을 지키는 사문이 될 것이므
로 내가 이것을 그대에게 주노라. 그대의 나라 남쪽
취서산(鷲栖山, 영축산의옛이름) 기슭에독룡이사
는못이있는데, 그용이사는연못에금강계단을쌓
고 이 불사리와 가사를 봉안하면 재앙을 면하게 돼
만대에이르도록멸하지않고불법이오랫동안머물
러천룡이그곳을옹호하게되리라.”

귀국한자장율사는왕과함께취서산남쪽의용이
사는연못을찾아메우고계단을쌓았으니그자리가
지금의통도사자리라는것입니다. 대웅전옆의구룡
지와주변의마을이름(오룡동삼곡동등)에도이이
야기를증명해주는설화들이전해지고있습니다. 

금금강계단은 자장 율사의 시대 이래로 매우 성스
러운영역으로보호되고섬겨져왔습니다. 현재의모
습은 18세기 이전에 중수를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
으나 자세한 기록은 전하지 않습니다. 합장한 채 금
강계단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천천히 돌며 불교의
역사, 불법(佛法)의전승은바로이런것이아닐까생
각합니다. 누군가에의해서지고한원력이심어지고
시대를이어가며그원력을성취해나가는깊은믿음
의 결정체로 하나의 보배가 맺혀지는 것 말입니다.
통도사금강계단의우뚝한존재야말로수행의기틀
이되는계율의지엄하고존귀함을만대에설해주는
무언의설법이아닐수없습니다.
금강계단이위대한것은, 부처님의가사와진신사

리에 예배할 수 있다는 눈에 보이는 인연이 아니라
진정부처의길을가고자하는사람이철저하게계와
율에의지해청정한수행을하도록발심시켜주는데
있습니다. 그래서이계단에서구족계를설하고출가
자로서의 첫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재가자 역시 이
계단에예배를하는동안삼귀의와오계를벗어나지
않으리란다짐을새롭게합니다.
금강계단은 아름답습니다. 시대를 이어가며 다듬

고가꾸어온계단의화려한석문(石門) 앞에서면영
혼을씻어그문안으로들여보내고싶은충동이일

어납니다. 잡스러운것들이함부로침범하지못하도
록세워둔신장상이나겹을두고조성한난간들에는
근엄한기운이흐르고단가운데반듯하게세워져있
는석종은지상에단한송이밖에없는꽃입니다. 그
꽃향기는철을가리지않고중생계를향해흩뿌려지
고그단아한자태는보는이로하여금무한한발심
을하게합니다. 금강계단은닦고또닦아반드시성
불하리라는대원력을심어주는자비의공간입니다. 
금강계단과함께국보제290호인대웅전은방향에

따라 다른 이름의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금강계단
쪽에서보면‘적멸보궁(寂滅寶宮)’입니다. 사리는적
멸의 상징입니다. 모든 번뇌를 끊어 버리고 절대의
고요 속으로 들어간 수행자가 세상을 향해 남겨 둔
마지막법문의결정(結晶)이사리입니다. 우리나라에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적멸보궁이 다섯 곳이나
된다는것은누구나아는일입니다. 당연히통도사도
그가운데하나이며그중심이금강계단입니다. 

산산그림자가계단을덮을무렵키가훤칠한스님
한분이계단으로들어와허리를숙이고사방에세워
진 석등마다 불을 밝힙니다. 석등의 화창은 유리 막
으로되어있고안에는호롱이들어있어거기아롱
아롱 불이 켜집니다. 호롱불 너머 석종의 윗부분이
보입니다. 거기서도불꽃이피어오르는듯합니다. 마
음이 따듯해집니다. 대웅전 주련에 적혀 있는 자장
율사의‘불탑게(佛塔偈)’를읽습니다.

만대의전륜왕삼계의주인
쌍림에열반하신뒤몇천추던가
진신사리오히려지금도있으니
널리중생의예불쉬지않게하리.

임연태기자mian1@hanmail.net

절대고요속에서빛나는가르침의정수
통도사(상),
종갓집의그윽한매화향기

자장율사금강계단설치, 진신사리모셔

시대이어오며가꿔진성보…지계의지다지는불보종찰의핵심

석문신장상등근엄함속아름다움에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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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자장율사가통도사를창건할때쌓았다는금강계단. 현재의모습은18세기에중수된것으로추정된다. 

날이저물자호롱불을밝힌금강계단. 호롱불너머석종
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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